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4:11) 

 

1. 우즈겐 모임 

우즈겐 성도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특히 미를란과 아가임의 건강이 많이 안좋습니다. 

미를란은 신장에 돌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매일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

데에도 청소년들을 데리고 북쪽 마을로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아가임은 수년전에 했던 무릎 인

공관절 수술로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 다시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합니다. 몰도바에서 공부를 

마친 누리잔이 돌아왔습니다. 우즈겐에서 어학원(영어)을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 자매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몰도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메림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이잔(누리잔의 여동생)이 몰도바

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과 지식이 성장하

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현지 청년들이 필요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에게는 몰도바에 가는 항공료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추럭의 큰아들 틸렉은 비쉬켁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기독대학교에 잘 진학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필드 리더쉽 

   필드 리더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전에 리더쉽 그룹의 일원으로 섬

겼는데, 리더로서 섬기는 것은 다른 헌신과 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다리 수술하는 자

녀, 다리가 부러져서 기브스를 한 자녀들로 분주했습니다. 현지에서 자녀들이 다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필드에는 20명의 ㅅㄱ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된 갓난아이부터 12학년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비자여행 

지난달에 소식을 전해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비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타임밍에 노동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노동허가권 발급을 위한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허가권을 발급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권을 

발급 받으면 5년 영주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번이 3번째 신청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

다. 

 

4. 호프 아카데미와 한국어 강의 

   8월 26일부터 심영미 선교사와 아이들의 학업과 사역이 시작됩니다. 긴 방학을 여름 사역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잘 맞이하고자 합니다. 심영미 선교사는 쉼이 필요한데, 쉴 시간이 없어 보입니

다.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틈틈히 잘 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서는 벌써 10학년(고1)에 진학을 하



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학업에 큰 소망이 없지만, 학업보다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아이가 되기를 소

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은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과 현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솔이는 소심한 성격 탓에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

고 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은솔이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기도해 주

십시오. 은후는 여전히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

을 보면 은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9월부터 노동허가권을 발급해 줄 곳에서 일주일에 3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할 예정

입니다. 이곳에 있는 고려인 후손과 키르기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저에게도 현지인

들과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분들과 협력해서 사역하

는 일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 여름 단기 사역 

지난 7/28-8/2에는 신일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즈겐 고아원과 우즈겐 교회에서 섬기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팀에서 저희 가정을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해 주어서, 특히 저희 아이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과 위로를 많이 남겨 주신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5-13일에는 침술팀이 방문을 하십니다. 우즈겐 마을들에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의료 사역이

기에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가족 모두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아이들도 통역으로, 심부름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8/12-17일에

는 베들레헴ㄱㅎ에서 청소년들이 방문을 합니다. 청소년들과 중독자 센터에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과 보안, 건강, 무엇보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긷

해 주십시오. 

 

※ ㄱ ㄷ 제 목 

1. ㄱㄹ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역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ㅅㄱ사가 되도록, 

2. 우즈겐 ㄱㅎ와 성도들과 리더들을(미를란/아가임, 아이추럭)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3. 아이추럭과 네 자녀가 믿음에 견고히 세워지고, 군입대한 압둘라흐만을 위하여,  

4. 페르가나 골짜기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를 위하여 그 땅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나아가도록 

5. 심영미 ㅅㄱ사가 방학동안 잘 재충전하고, MK 사역과 필드 리더의 사역을 잘 병행하도록 

   호프 아카데미에 좋은 교사들이 충원되도록 

6. 은서, 은솔, 은후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무엇보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도록 

7. 필드 리더로 멤버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영적, 심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8. 필요한 만남, 새로운 관계, 재정적 필요들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도록, 

9. 노동허가권을 순적하게 발급받고, 이후에 5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10.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11.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12. 침술팀과 베들레헴교회 청소년 팀을 위하여, 팀들마다 은혜의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13. 우즈겐 청소년들, 누리잔, 메림, 아이잔, 틸렉 이외에 누르자말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

는 다음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